
‘기획륙집‘ 흔탁기독교시싱연 광맥을 캐본다 

한국인 자신의 교회설립자 최태용 

박 숭 인 (교수， 협성대) 

1. 들어가는 말 - 최태용 목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 

최태용 목사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어서 그의 

신학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하리라 생각한 

다. 이 소개는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펴낸 『최태용 

전집~ ( 1-6)의 내용에 의존한다.1 ) 

1ffi7년 함경남도 영흥 출신인 최태용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국비생 시절 

인 1915년 기독교에 입교했다. 1916년 초겨울 “복음을 위하여 네 몽을 

바치라”는 소명을 받은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1918년 연희 

전문학교 신학부(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그 

는 1920년 가을 일본 도쿄에 가서 아오야마 학원 신학부에서 공부하며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다. 

최태용의 초기 활동은 문서 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학 잡지는 「천래지성」 과 「영과 진리」 이다. 1앓년 6월부터 

1921년 6월까지 「천래지성」 총 24호를， 1929년 1월부터 1939년 7월까지 

1) 최태용/ 채문규 역， r최태용 전집 1J (서 울: 도서출판 꿈꾸는 터， 2α)9) 
(이하 F최태용 전집 J ),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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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권 119호의 「영과 진리」 를 발간하였다. 이 모든 신학 잡지의 제작과 

발간은 거의 다 최태용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제작비는 잡지 구독자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다. 

제도적 교회의 부정적 모습을 질타하여 비교회주의를 주장하던 최태용 

이 1ffi5년 12월 22일 또 하나의 제도적 교회인 조선복음교회(현 기독교대 

한복음교회)를 세운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에 관하여는 본론에서 자세 

히 밝히고자 한다. 그가 새로운 하나의 제도적 교회를 설립할 때 내세운 

기치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복음교회의 삼대 표어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은 복음적이요 생명적이어라. 

둘째，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셋째，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 

본 글은 우선 최태용의 교회론을 소개 한 후 그의 교회론의 신학적 토대 

인 동시에， 그의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인 ‘영적 기독교’를 설명하 

고자 한다 그리고 제도적 교회를 설립한 최태용의 신학적 입장을 살펴 

본 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과 과제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2. 최태용의 교회론 - 비교회주의 

최태용은 당시 조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참 

생명성을 상실하고 고정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았 

고， 이 원인을 선교사들이 전한 근본주의에서 찾았다. “근본주의가 기독교 

의 진리를 영원히 산 것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선교가 사람의 신앙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그 결과를 조선 

교회에서 잘 본다 "2) 

근본주의가 신앙의 생명성을 상실하는 것은 그것이 닫힌 체계의 지식이 

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인 지식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 

2) 최태용， “영적 기독교의 과제와 그 현재적 개정" r최태용 전집 5J , 75 
즈f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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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에 있어서 일체는 모두 닫힌 체계 (closErl system)이다. 이미 안 한 

계 안의 지식이고， 그것은 미지를 항상 모험하는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생명적인 것일 수는 없다 "3) 

최태용은 당시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비판한다. 첫째， 

사교적 전도이다. 이는 복음 자체보다 교회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교회를 

양적으로 부흥시키고자 하는 전도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일견 단기간 

에는 성공적인 듯이 보이나， 참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 

‘영이 충만하고， 평화， 환희， 사랑， 권능이 넘치는 교회’4)가 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만다. 

둘째， 생명을 상실하고 그것을 규칙으로 대치한 모습이다. 본래 신령한 

교회에도 규칙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성령이 교회를 떠났을 때에 사람 

들은 규칙을 만들어 성령의 일을 대신’5)하는 것이다. 최태용은 옛 유대인 

이 안식일 규칙에 얽매여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박해한 것을 예로 들면 

서， 성령과 생명이 떠나고 규칙 만능으로 행하려고 하는 당시의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한다6) 

셋째， 하나님이 없는 교회이다. 최태용은 당시의 교회를 ‘하나님이 없는 

교회， 차라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교회’ï)라고 비판한다 “교역자는 청중 

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우스운 모양과 이상한 목소리로 

/ 청중이 재미 붙일 이야기를 하여 무리를 끌고자 한다뻐 이러한 교역자는 

극장 배우와 다를 바 없다고 최태용은 비판한다 

넷째， 진리를 싫어하는 교회이다. 최태용은 기독교의 진리를 묘사하기 

를 ‘죄를 죄라 하며 의를 의라’하며， ‘어두움을 깨뜨리는 빛’이라고 한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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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선 검과 같은 진리는 세상과의 타협을 불허하는데，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익을 쫓는 교회로서 

진리를 싫어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다섯 째， 기도 못하는 신자이다 신앙 타락의 특정을 기도 못함에서 찾는 

최태용은 당시의 교회에 산 기도가 없음을 비판한다. 당시 신자들도 물론 

기도하기는 한다. 최태용에 의하면 “그러나 이는 규정의 기도， 의문적(嚴 

文的)기도， 죽은 기도이다 "10) 

이상의 다섯 가지로 당시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최태용은 이러한 교회 

의 그릇된 모습을 지칭하여 교회주의라고 비판한다 참 신앙과 참 신학에 

근거하지 못한 교회는 형식과 교리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으 

며， 이것은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주의라는 것이다. “진리가 없는 교 

회， 생명에서 옮긴 교회， 그리하여 사람이 기독교의 일체를 다 교회에 붙이 

고， 교회가 곧 기독교가 되게 하여， 교회를 주창 유지함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 (그러나 교회도 되지 아니한다) 이 교회는 교회주의인 것이다 .... 영 

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신경(信經)의 반복 암송， 의식의 행례， 

이로써 만족하며， 안에는 없는 것을 밖에는 단장코자， 사회의 칭찬을 넓히 

는 사업을 떠든다 "11 ) 최태용은 이러한 교회주의의 교회를 “참이 떠난 

허위요， 생명이 떠난 사각(死웠)이라， 없는 것을 있는 듯이 행하는 사기꾼 

(Imposter )이며， 일종의 우상”이라고 정죄하며， 참 하나님은 이 거짓된 

종교를 깨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12) 

당시 조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한 최태용의 교회론은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와 흡사한 부분이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바 최태용은 일본에 유학중이던 Ã)세부터 없세까지의 청년기에 우치무라 

간조의 신학에 심취하여 그를 성령의 인도로 만난 바른 안내자로 여길 

뿐 아니라， 우치무라 간조의 신학과 스스로의 사상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 

l이 앞의 논문， 130쪽. 

11) 최태용， “비교회주의" .. 최태용 전집 1.1 ， 428쪽. 

12) 앞의 논문， 4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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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하였다. “그 때에 나는 그의 안에 있고 그는 나의 안에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의 바닥까지 울리는 것이었다. 그 때에 저 위대한 

사도의 호흡을 나의 호흡으로 하면서 저를 배운 일은 지금 돌아보아도 

상쾌한 일이다. 그에게 배워 기초를 닦음이 없었더라면 나의 금일의 기독 

교는 없었을 것이다 "13) 

최태용이 볼 때 조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교회에 수입된 기독교 그 자체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그의 

교회 비판의 중심에는 제도나 교회 조직의 문제보다는 신앙과 신학의 문 

제가 결정적인 것으로 등장한다. 최태용의 교회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제도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신학 

의 문제가 그의 교회론의 핵심이다 그에게 있어서 무교회주의자가 되거 

나 교회에 속승}는 것 그 자체가 논의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그의 

교회론을 이해하는 핵심적 열쇠가 되어야 한다. 다음의 말을 보면 이러한 

그의 입장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적인 교회 

기분， 교회 경건의 경향에 반대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위하여 무교회주의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최선의 영적 결과가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진하여 교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 교회를 

부정함도， 교회에 구속받음도 그것이 다 보다 완전히 영에 이르고자 하는 

일이어서 이 표면상으로 상반되는 것 같은 두 사상은 더 깊은 데에 있어서 

하나에 귀 결되 는 것 이 다 "14) 

이러한 그의 입장을 최태용은 ‘비교회주의’라고 명명한다 최태용이 주 

장하는 비교회주의는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와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 

무교회주의가 무 교회 주의라면， 비교회주의는 비←교회주의이다. 무교 

회주의의 극복 대상이 제도적 교회라면 비교회주의의 극복 대상은 교회 

주의이다. 최태용이 주장하는 비교회주의는 교회주의에 대한 비판이지，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그리고 최태용이 반대하여 투쟁해야 할 대상 

13) 최태용， “영계(靈界)의 안내자" r최태용 전집 2J , 129쪽 
14) 최태용， “외적 권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최태용 전집 2J ,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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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목하는 교회주의의 본질은 제도적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앞에서 설명된 대로 형식과 교리 중심의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 참 생명 

이 없는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주의의 중심에는 미국 근본주의에서 비롯된 고정된 신앙， 

화석화된 신앙이 자리하고 있다. 근본주의에서 비롯된 고정된 신앙， 화석 

화된 신앙에 대한 최태용의 비판， 또 그러한 신앙에서 비롯된 교회주의에 

대한 최태용의 전투선언은 당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한 바른 신학적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며， 후에 한국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내지는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한 선각자적 예언이라 아니할 수없다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상황에 직면하여 참 교회운동의 기치를 들고자 

한 최태용의 포효가 바로 비교회주의로 표현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태 

용이 교회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그의 외침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아! 내 어찌 조선의 기독 교회를 버리리요. 

그들이 고쳐지고， 그들이 더 높은 진리로 새로워지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 

으로 충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무슨 희생을 아끼리오 나는 조선 

교회를 버리지 않으리라 "15) 우리는 교회에 대한 최태용의 이러한 입장이 

그가 무교회주의를 설명할 때조차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교회주의는 사람 안에 있는 비진리적인 교회 경향에 대한 

반대로 신앙을 그 높은 의미에서 주장하는 일이고， 그것은 교회가 불필요 

하다든지 ， 교회가 없다는 주장은 아닌 것이다 "16) 

참 신앙을 위한 교회의 필요불가결성과 참 신앙을 가로막는 당시 교회 

의 현실적 양태 사이에서 최태용은 고민했을 것이며， 그 고민은 교회 자체 

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교회주의를 배격하는 비교회주의로 승화되었다. 

이러한 그의 신학이 나중에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지거니 

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것처럼 최태용의 

교회론이 사상적 변화에 따른 우연적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 

15) 최태용， “조선 교회 잡감(雜感)”， 『최태용 전집 2.1 ， 383쪽. 

16) 최 태용， “외적 권위의 필요에 대하여" r최태용 전집 2J ，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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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의 중심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교회주의， 비교회주의를 

거쳐 복음교회의 설립에 이르는 일견 입장 변화처럼 보이는 최태용의 교 

회론은 - 그 근본 동기에서 고찰할 때 - 사실상 동일한 원리의 상황에 

따른 변용인 것이며， 이는 그의 신학의 중심 사상인 ‘영적 기독교’에 등장하 

는 영과 진리의 변증법적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17) 

3. 최태용 신학의 중섬사상 - ‘영적 기독교’ 

‘영적 기독교’은 최태용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 사상이다. 최태용 스스로 

가 ‘영적 기독교’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그 저술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런데 차제에 나의 독자들은 나의 신앙， 나의 신학， 나의 주창에 대한 

계통적인 것을 읽을 필요가 있을 줄로 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글을 

읽음에도 유효할 것이며 ， 또한 나의 술어의 이해에도 편의가 있게 될 것 

같다 "18) 

최태용이 천명하듯이 ‘영적 기독교’는 최태용의 신학 체계를 이해하는 

근간이 되는사상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사상의 틀이 하나의 논문이나 

책으로 한순간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26개월에 걸쳐 - 다른 활동 및 저작 

과 함께 - 꾸준히 형성되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긴 시간의 연재 

저작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사상 체계는 그 연재 저작 과정 중 형성된 

그의 여타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의 교회론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화석화된 당시 조선 교회를 살리는 길로서 

최태용은 ‘영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바 영적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의 본질과，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역동적 관계에서 찾는 

데， 그것은 바로 그가 발행한 잡지의 제목이기도 한 ‘영과 진리’의 관계이 

17) 최태용은 1929년 7월 r영과 진리 」 제 7호에서 시작하여 1931년 7월 제 
33호에 이르기까지 26개월 동안 20호에 걸쳐 ‘영적 기독교론’을 전개한다. 
전병호 1"최태용의 생애와 사상J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3, 73쪽 참조. 
18) 최태용， “영적 기독교(1)" ， r최태용 전집 2J ,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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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이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인가， 또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최태용 자신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러면 영이란 무엇이냐? 영이란 창조자， 절대자의 본질로 이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또 설명되는 것이다. 이는 

영은 진리로서 자기 현현을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진리란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영이 구체화한 것이다. 즉 진리는 영의 언표이다. 

사람은 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진리를 계시 받음으로 영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란 사람이 이해한 영이다 사람 안에 영이 

임하면 그것은 진리로서 그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또 사람은 그 

받은바 영을 진리로서 언표하는 것이다. 고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는 진리주장， 이는 곧 영인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인 

영，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언표인 진리，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인 

것이다.19) 

최태용에게 있어서 영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본질로서， 원래적으로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은 또한 설명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설명되지 아니함’과 ‘설명됨’ 사이에 최태용이 생각하는 기독교 

의 근본 원리가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성령 등 신학적 중심 주제들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인 영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영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영이 

진리로서 자기를 현현함이 우리에게 영이 알려지는 유일한 근거이다. 

김경재는 이러한 최태용의 신학적 근본 동기를 19세기 인본주의와 자유 

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나온 20세기초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운동에 

비긴다. “그 점에서 최태용은 칼 바르트와 같은 입장에 선다. 인간은 자기 

19) 최태용， “영적 기독교(2)" ， r최태용 전집 2J ,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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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곧 영을 알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상상하 

고 이론화한 모든 종류의 형이상학적 신관은 우상론이 되고 만다 "2이 

본질적으로 영인 하나님이 인간이 처한 시대적 상황마다， 인간에게 이 

해 가능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알리는 사건， 바로 그것이 최태용이 말하는 

바， 인간에게 이해 가능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영의 현현이다. 영으 

로부터 진리에로 구체화되고 현현되는 과정은 그 역의 과정을 불허한다. 

진리는 ‘사람이 이해한 영’이기는 하나， 그것이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해일 수는 없다 “사람의 안에 영이 임하면 그것은 진리로서 그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우리는 최태용이 전개하는 모든 신학적 논의의 배후에 

이러한 근본 원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를 고찰할 때， 우리는 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인 영，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인간이 처한 상황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언표되는 진리라고 하는 단순한 도식으로 영과 진리의 관 

계를 설정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최태용의 사상 속에는 그러한 단순 

한 도식을 넘어서는 영과 진리 사이의 근원적 연결성에 대한 생각이 있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진리로 언표되는 과정을 통하여 소진되어 버리지 않 

고， 인간에게 이해됨으로써 그 이해의 지평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는 영의 

본질이 진리를 참 진리로 만드는 생명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동시에 구체 

적 상황이 없으면 현현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결단이 

수반되지 않으변 인간에게 이해 가능한 진리로 언표되지 않는 영의 속성 

이 그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참 신앙의 길로 우리를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직면하는 우리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실존적 응 

답 이외의 것이 아니다 

4. 제도적 교회의 설립 - 기독교대한복음교회 

1잃5년 12월 22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창립되고 최태용은 감독과 서 

20) 김경재， “ ‘영적 기독교론’에서 영과 진리의 관계"，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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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취임한다. 일본의 무교회주의 운동의 선구자 우치 

무라 간조에게서 신앙과 신학 훈련을 쌓은 최태용이 무교회주의와 결별하 

고 복음교회를 창립한 사건은 최태용 사상의 실천적， 운동적 성격을 명백 ‘ 

히 해준다. 그는 교회 밖에서의 신앙 운동으로는 우리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과감히 자신의 옛 틀을 버린다 여기서 

도 우리는 최태용이 고정된 원리나 체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 

로부터 비롯되는 자유로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태용은 말한다. “이제 나는 교회 밖에 서서 교회를 호령하는 자 노릇하 

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자이게 된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에 충만되어 나타 

나는 복음이다 "21) 그렇다고 해서 최태용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제도적 

교회에 대한 전적인 긍정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그의 제도적 교회 수용 

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교회가 만일 생명적 신앙과 분리된， 다만 기관， 

제도의 교회일 때 나는 그런 교회를 용인할 수 없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충만한 장소， 신앙이 항상 생생한 모임， 이것이 교회이다 .. 요컨대 

나의 교회관은 무교회주의를 통하여 재인식한 교회며 무교회주의의 원리 

적인 것이 교회로 재현된 교회이다”껑) 

최태용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무교회주의가 영원한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회의 대칭 운동으로서의 무교회주의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무교회주의를 교회 비판이라고 한다. 교회가 있어서 

(필자의 강조) 무교회주의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요， 반동으로서 무교회주 

의다”잃) 그러하기에 최태용은 제도적 교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 교정적 

기능으로서의 무교회주의는 수용하되 제도적 교회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서의 무교회론 혹은 무교회 신앙에는 반대한다. “교회는 제도로의 교회가 

부정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그 존재의 적극적인 면이 충실된다. 이는 

21) 최태용， “교회， 무교회주의 교회”， F최태용 전집 4J , 262쪽. 
22) 앞의 논문. 
23) 최태용， “기독교의 교회적 사명" 0'"최태용 전집 4..8 ， 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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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신의 존재 문제로 그렇게 진전되어 나아가야 할 일이다 교회에 

있는 인간적인 교회주의 때문에 무교회를 말하며， 무교회 신앙의 입장을 

취함은 너무 지나친 일이다 "24) 

교회주의에 대한 비판의 궁극적 목표는 참다운 교회이지， 교회의 폐지 

가 아니다 이렇게 고찰해볼 때에 최태용의 무교회주의 혹 비교회주의는 

교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신학적 노력 이외 

의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의 중심 원리로서 

그가 제창한 영과 진리의 변증법적인 관계가 그의 교회론의 배후에 자리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의 제도적 교회를 비판승}는 최태용의 포효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 

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라는 표현이 자리한다 “교회에 복음이 

없고 신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다만 사람， 못된 사람끼리의 

회중이다 "25) 교회에 복음이 없고 신자에게 생명이 없는 원인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에 있다 최태용이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의 본래적 모습은 

앞에서 약술한 영과 진리의 영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 

히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26) 

그러나 이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구체적 정황 속에서 

만 우리에게 들려진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은 

바로 교회이다. “복음과 교회의 관계는 유기적이다. 복음은 교회를 창조하 

고， 교회는 복음을 보지(保持)한다. 복음으로써 창조된 교회는 그것이 복 

음의 자리이다 "2ï) 복음과 교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는 최태용에게 

구체적인 교회의 설립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태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부터 교회성을 띠고 있는 것"28)이라고 주장한다. 

24) 앞의 논문， 385쪽. 

25) 최태용， “생명을 가졌느냐?”， 『최태용 전집 3J , 273쪽. 
26) 최태용， “사이비한 신앙”， 「최태용 전집 3J , 292-293쪽 참조， 
27) 최태용， “복음과 교회 n r최태용 전집 3J , 407쪽. 
28) 최태용， “하나님 말씀의 교회성 n r최태용 전집 4J ,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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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설립과 함께 최태용은 복음의 상황성을 설파한 

다. 소위 순수한 복음， 상황과 상관없는 복음， 구체적인 교회와 별개의 

복음은 관념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혹 

은 말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의 순수한 기독교란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무교파적인 순 복음， 

만일 사실로 그런 것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실로 기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관념적인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9) 

최태용의 이러한 견해는 복음의 상황성을 견지하는 현대 상황신학의 

논의를 시대에 앞서서 제기한 선각자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상황신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독일 신학자 퀴스터 (Volker Küster)에 의하면 “상황신 

학이라는 개념은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토의 

의 결과로 생겨난 개념이며， 오늘날까지 논의되었던 다른 모델들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3이 

복음이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교회와의 관련 하에서만 선포되고 전 

승되며， 각각의 상황 내지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특정을 보인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신약성서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신약성서의 문헌들은 각각 상이한 언어， 전승， 문화적 토양을 가진 사람들 

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복음 (das eine Evangelium)(필자의 강조)을 
전하고자 노력한 한 개인 혹은 공동체에 의하여 기록된 문헌들이다. 하나 

의 복음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될 때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게 전파될 때， 그 양자는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된다 "31) 

29) 최태용， “조선복음교회적 방향" Ii최태용 전집 4J , 경5-346쪽 

30) Volker Küster, Theologie im Kontext: 2ugleich ein Versuch über 
die Mi，ηiungtheologie， Nettetal, 1994, 18. 
31 ) E!I까V lnformationen Nr. 110: Schritt fnlten mit Gott. Das 
Euangelium und unsere Kultur. Ein deutscher Beitrag zur Vorbereitung 
der Weltrnissionskonferenz irn November 1앉J6， erarbeitet von einer 
Arbeitsgruppe zum Studienprozess über Evangelium und Kultur, März 
1996,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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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이 순수한 형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없고 구체적인 교회 

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하는 최태용의 - 신학적 입장의 변화라 

고 오해될 수 있는 - 주장은 사실 그의 신학의 중심인 ‘영적 기독교’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태용의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복음의 상황성， 

즉 복음과 상황 내지는 제도적 교회와의 긴장 관계는 이미 그가 말하는 

‘영’과 ‘진리’의 해석학적 긴장 관계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통시에 

해석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론’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그가 말하는 ‘진리’의 내용 및 ‘영’과 ‘진리’와의 해석 

학적 긴장 관계이다. 최태용에게 ‘진리’는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영이 구 

체화된 것’， 즉 ‘영의 언표’이다. 다시 말하여 진리는 ‘사람이 이해한 영’이 

다. “사람의 안에 영이 임하면， 그것은 진리로서 그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또 사람은 그 받은 바 영을 진리의 말씀으로 언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태용의 진리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해석학적 동기를 발견한다 영이 영 자체로만 머물랴 있어서 인간의 이해 

와는 아무런 연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초월 

적 존재자만을 일컬을 뿐이다. 초월적 존재자인 하나님， 곧 영이신 하나님 

이 인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해될 때에만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해의 연장을 하나님으로 상정하 

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영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방식인 영의 구체 

화， 영의 현현， 영의 언표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일인 동시에， 

인간이 처한 상태， 인간의 조건， 우리가 처한 역사적 정황 등을 필요불가결 

한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체적인 상태가 조 

명되지 않으면， 영의 현현도 없다. 진리는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체적인 준비가 없으면 알려지지 않는다.잃) 

이미 최태용 자신이 모든 신학적 주장의 근간으로 영과 진리를 이야기 

32) 박숭인， “최태용과 한국인 자신의 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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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영과 진리는 모든 기독교 주장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 논리이다. 

모든 기독교 주장은 영과 진리를 그 구성 논리로 하고 언표된 것이다 "33) 

영과 진리의 관계에서 복음과 교회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는 바，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구체적 진리의 형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는 것이 최태용의 주장이다. 이는 한국의 한 교단으로서의 

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설립을 정당화시켜주는 신학적 논지일 뿐 아니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설립의 불가결성을 주장하는 최태용의 선언이기도 

하다. 영이 바르게 언표되기 위한 상황적 조건으로서 구체적 교회 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인데， 당시 조선에 있는 교회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태용은 당시 조선에 유입된 

선교사들의 근본주의 신학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에서 당시 교회의 치명적 

결함을 발견한다. 최태용에 의하면 당시 조선의 기독교는 근본주의가 아 

니면 이에 반하는 신비주의라는 양극단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근본주의는 이미 가진 신앙을 절대시하는 닫힌 체계의 신앙이다. 그 

안에는 미래에로 열려있는 역동적인 신앙의 생명성이 없다 이미 안 것에 

집착õ}는 신앙， 다시 댐 과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러한 굳어버 

린 신앙에는 생명이 없으며 그 생명 없는 신앙으로는 조선 민족의 구원을 

일구어낼 수 없음을 최태용은 본다. 근본주의적 보수신앙은 ‘영’과 ‘진리’ 

의 역동적 관계를 모른다. 새 시대에 맞는 복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진리의 차원이 그러한 근본주의에는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신비주의는 굳어버린 신앙의 근본주의 제도적 교회에 반대하는 

신앙운동이다. “교회가 제도적이요， 법률적이요 말라붙은 신경이요， 그리 

고 시비 분쟁인 데에 대한 반동으로 소위 기도꾼의 무리가 조선에 있다 

생) 그러나 그들의 경횡t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이교주의적인 것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없는 기똑교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 

33) 최태용， “영적 기독교의 과제와 그 현재적 개정" r최태용 전집 5.1 , 79 
즈ξ 
-, . 

34) 최태용， “신학상으로 본 조선 기독교회" r최태용 전집 4.1 , 495-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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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사람의 종교적 

정서요 사람의 종교심의 발전이다 ”끊) 

굳어져버린 근본주의에 사로잡힌 제도적 교회와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의 신비주의， 이 두 양극단을 지양하고 영이 진리로 현현할 수 있는 상황， 

즉 복음이 그 본래적 의미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갈구가 복음교회 

설립의 내적 근거이다 그리하여 일견 무교회주의에서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 변화처럼 보이는 최태용의 교회론은 사실상은 그의 신 

학적 중심 주제의 지속적인 구현이며， 오늘날 신학적 논의의 중심 주제중 

하나인 상황신학에 대한 선구자적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태용이 기독교대한복음교회를 창립하면서 주장한 표어중 하나인 “교 

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는 (한국)교회에 관한 그의 신학적 입장 

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어이다. 조선인 자신의 교회라는 표어가 가리키는 

일차적 의미는 교회의 외형적인 조건으로서 외국 선교사의 영향에서 정 

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갈구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조선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미약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들 교회가 

외국인의 자선적 교회이었음에 있다 "36) 신앙의 용기가 교회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선교사의 자선을 비료삼아 쉽게 세워진 화초 같은 교회는 

‘불원에 고사할운명을가진 것이었다.'3ï) 이에 복음교회는‘우리의 교회를 

우리로 해나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용에게 있어서 교회의 

일차적인 과제는 바른 복음의 선포에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한 조선의 교회에는 복음과 돈의 경중이 바뀌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곳에는 바른 교회가 아니라 자 

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속적인 교회 장사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최태 

용은 차라리 그 모든 원조로부터 자유로운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부르짖 

은 것이다. 경제 논리가 아닌 복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35) 최태용， “우리의 신앙 고백 " rr최태용 전집 4j , 잃4쪽. 

36) 앞의 논문， 았웠쪽 
37)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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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하는 교회， 영의 언표로서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바 

로 최태용이 제창하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다. 

조선인 자신의 교회라는 표어의 더 중요한 이차적 의미는 교회의 내적 

조건을 가리키는 말로서， 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신앙과 

신학이 구현되는 교회를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신학을 되뇌는 신 

학이 아닌 우리의 신학，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 전통과 호흡을 같이 

하는 신학，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독교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한국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스스로를 드러내되， 한국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언표되는 진리 그래서 한국인도 그 진리를 

한국적인 사유와 언어로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규정하는 내적인 조건이다. 

5. 맺는말 

오늘의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채수일은 현재 한국 교회 

의 개혁이 문제되는 방향을 크게 두 가지- 목회자와 신자의 도덕성에 관계 

된 것， 기구와 제도로서의 교회에 관계된 것 로 요약한다. 

성직자와 신자의 각종 스캔들에서부터 지도층 인사들의 선거에서 

의 금품수수， 각종 신학교의 난립과 명분 없는 교파 분열， 재산권과 

교권을 중심으로 한 다툼， 대형교회의 세습， 교회의 양극화 등은 

당사자의 개인적 비리를 넘어 기독교와 한국 교회 자체의 이미지 

는 물론 종교로서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로서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친미 반공주의， 정치-경제 권력과 

의 유착， 교회 안의 성차별과 성폭력，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성직자 

중심주의， 대형교회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무분별하고 전투적인 

해외 선교 행태 등이 비판의 표적에 들어올 것이다짧) 

38) 채수일， “한국 교회에 대한 선교신학적 비판"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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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학적 비판임을 채수 

일은 역설한다 교회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비판과는 불7}분리의 관계에 

있지만 문제의 “근본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보다 급진적"39)이라는 사실 

에 신학적 비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하여 채수일은 교회의 물량주 

의적 대형화 추구， 교파 분열의 결과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부수된 돈의 

문제， 신학적 문제로서의 부정부패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4이 

채수일의 현재 한국 교회 비판의 소리에 비추어볼 때， 최태용의 교회(갱 

신)론은 오늘날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최태용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 현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바른 교회의 모습은 

실로 신학의 중심 주제일 수밖에 없다. “교회의 성격과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에 관한 질문들은 기독교 신앙의 이해에 있어서 이차적인 문 

제가 아니라， 매우 중심적"41)인 문제이다.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서의 신 

학’을 강조하는 칼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을 향한 

선포임을 강조한다 “교회는 말씀만으로 말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자체로 그리고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통하여 이미 말하고 있다껴2) 

한국 교회사에서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서 기독교대한복음교회를 설립한 

최태용의 교회론은 이미 지나가버린 시대의 유물로 파기될 수 없다. 그의 

교회론에 기초한 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적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참 교회의 대안을 제시한 한국의 

교회 현실이 아직도 잔존하는 한 그의 교회(갱신)론은 아직 유효할 뿐 

아니라，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뿔 

편， 「시대와 민중신학 제7호 2oo2J (서울. 다산글방， 2002), 11쪽. 
39) 앞의 논문， 12쪽. 
40) 앞의 논문， 13-19쪽 참조. 
41) 다니엘 L 찌글리오리/ 이정배 옮김 『조직신학입문-이해를· 추구하는 

신앙-J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잃4쪽. 

42) Karl B없th，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Zürich: 
EVZ-Verlag, 1~2) ，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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